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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만 25세 이상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4년 동안의 자기효능감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삶의 만족도,
대인관계역량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의 1차(2016년)∼4차(2019년)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ing)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성인
장애인의 자기효능감 변화 궤적에 따라 3개 잠재계층(상수준 증가형, 중수준 증가형, 하수준 무변화형)이 존재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둘째, 3개 잠재계층에 따라 삶의 만족도 수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수준 증가형 집단, 중수준 
증가형 집단, 하수준 무변화형 집단 순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3개 잠재계층에 따라 4년 동안
의 대인관계역량 변화 패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준 증가형 집단, 중수준 증가형 집단은 대인관계역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하수준 무변화형 집단은 대인관계역량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킴으로써 성인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와 대인관계역량을 향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groups depending on the four years of changing 
trajectories in self-efficacy and its relationship with life satisfact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adults with disabilities who were aged above 25. The 1st to 4th year of the second wave from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PSED) was used to identify the groups and explore their 
relationship with life satisfact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through growth mixture modeling. The 
results identified three latent classes according to changing trajectories in self-efficacy: a 'high 
level-increasing group', an 'average level-increasing group', and a 'low level-stable group'. These three 
groups showed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life satisfact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For example,
life satisfaction for groups decreased from the 'high level-increasing group' to the 'low level-stable 
group'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increased in both 'high level-increasing group' and 'average 
level-increasing group', whereas it was stabilized in the 'low level-stable group'.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life satisfact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adults with disabilities are associated with 
their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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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의미하는 자기효능

감은 개인의 인지, 동기, 정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1-2]. 특히 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다는 
개인의 기대와 신념을 의미하는 자기효능감은 장애인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3]. 장애인의 삶 전반에서 자
기효능감의 중요성 때문에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을 이해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이유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장애인의 자기효능
감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는 횡단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
에, 자기효능감이 어떻게 변화하고, 변화 양상이 어떤 특
성을 갖는지 확인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자기효능감은 
행동 변화를 예측하는 중요 요인이며[4], 자기효능감의 
변화는 건강 관련 행동 및 상태의 변화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5]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이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
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인의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 간에 접한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지만[6], 
종단적 관점에서 자기효능감의 변화 양상에 따라 장애인
의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연구는 드문 실
정이다. 셋째, 장애인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역량 간에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지만[7],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이 변
화하는 과정에서 대인관계역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
인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장혼
합모형에 기초하여 성인 장애인의 자기효능감 변화 양상
을 확인하고, 자기효능감 변화 양상과 대인관계역량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자기효능감은 인지, 동기, 정서, 의
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삶의 기능 전반에 영
향을 미친다[4, 8]. Bandura(1982)에 따르면 지각된 자
기효능감은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의 수준, 문제적 행동의 
자기조절, 성취추구, 내재적 흥미 등을 설명할 수 있다
[4].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삶의 과정
에서 직면하는 도전 상황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역경을 
극복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느끼며, 부정적 정서를 더 적게 느낄 확률이 높다[9]. 자
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삶에 대한 긍정적 조망을 하
는 경향성이 있으며, 이에 더 큰 행복감 및 만족감을 느
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11]. 자기효능감은 긍정적
으로 사고할지, 비관적으로 사고할지를 결정하는 주요 요
인이다[12]. 높은 자기효능감은 도전적이고, 힘든 상황에

서 자신감 상실을 보호할 뿐 아니라, 우울한 생각을 통제
하는 기능을 한다[9]. 척수손상장애인[6], 임금근로장애
인[13], 산업재해요양 이후 원직장복귀자[14], 만성통증
을 겪는 청소년[15], 암 환자[16]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대장암 진단 후 2년 동안의 자기효능감 
변화 양상을 확인한 종단 연구에 따르면[28] 자기효능감 
변화 양상은 매우 높은 자신감이 있는 집단, 자신감이 있
는 집단, 중간 수준의 자신감이 있는 집단, 낮은 수준의 
자신감이 있는 집단으로 구분되며, 낮은 자기효능감은 낮
은 긍정성 및 높은 부정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기효능감은 대인관계역량과도 접한 관련성이 있
다[17]. 높은 자기효능감은 대인 간 의사소통을 증진하며
[18], 낮은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증
폭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9]. 발달장애인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대인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7],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자기효능감이 대인관계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하고 있다[17].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낯선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두려워하지 않고[20], 다양한 상황 
및 문제 해결 과정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서 더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1.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만 25세 이상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4년 동안의 자기효능감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자기효능
감 변화 양상과 삶의 만족도, 대인관계역량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장애인의 자기효능감 변화 양상은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가?

2) 장애인의 자기효능감 변화 양상에 따라 삶의 만족
도에 차이가 있는가?

3) 장애인의 자기효능감 변화 양상에 따라 대인관계역
량의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의 1차(2016년)∼4차

(2019년)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만 25세 이상의 성
인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21].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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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대인관계의 4개 시점 중 적어도 두 번 이상 응답한 
사례, 4차(2019년) 조사의 삶의 만족도 응답 사례가 있
는 2,939명이 연구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2.2 연구 도구
2.2.1 자기효능감
성인 장애인의 자기효능감 변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 1차(2016년)∼4차(2019년) 4
개 시점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동일한 10문항을 사용
하였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유저가이드에 따르면 본 척
도는 Lee, Schwarzer, Jerusalem(1994)[27]에 의해 한
국판으로 타당화한 것이다. 4점 Likert 척도(1: 전혀 그
렇지 않다 ∼ 4: 매우 그렇다)로 응답했으며, 문항은 ‘내 
재능 덕분에 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고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1].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1차 α=.957, 2차 α=.954, 3차 α=.950, 4차 α
=.943이다.

 
2.2.2 대인관계역량
성인 장애인의 자기효능감 변화 양상에 따라 대인관계 

변화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고용패
널조사 2차 웨이브의 1차(2016년)∼4차(2019년) 4개 시
점의 대인관계를 측정하는 동일한 7문항을 사용하였다. 
4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우 그렇다)
로 응답했으며, 문항은 ‘친구와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21].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1차 α=.914, 2차 α=.905, 
3차 α=.913, 4차 α=.908이다.

2.2.3 삶의 만족도
성인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고

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 4차(2019년) 자료의 일상생활 
만족도를 측정하는 6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8문항 중 결측치가 많은 ‘하고 있는 일’, ‘결혼생활’ 관련 
2문항을 제외한 6문항을 활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
(1: 매우 불만족 ∼ 5: 매우 만족)로 응답했으며, 가족들
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살고 있는 곳, 요즘 건강상
태, 한 달 수입(또는 용돈), 여가활동과 관련된 만족도를 
확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21]. 내적일관성 신뢰
도는 α=.840이다.

2.3 분석 방법
성인 장애인의 자기효능감 변화 양상을 유형화하기 위

해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ing)  방법을 
활용하였다. 확인된 자기효능감 잠재계층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BCH 방법(BCH 
method)을 활용하였다[22]. 자기효능감 변화 양상에 기
초한 잠재계층에 따라 대인관계역량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성장모형 분석 방법을 활
용하였다. 결측치 처리 방법은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
였으며, Mplus 8.3,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의 배경 정보
연구대상의 배경 정보를 1차(2016년) 자료를 토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 1,916명(65.2%), 여
성 1,023명(34.8%), 학력은 고졸 이하 2,110명(71.8%), 
대졸 이상 829명(28.2%), 장애정도는 중증 771명(26.2%), 
경증 2,168명(73.8%), 연령은 25∼29세 212명(7.2%), 
30∼39세 816명(27.8%), 40∼49세 947명(32.2%), 50
∼59세 625명(21.3%), 60∼64세 339명(11.5%)이다. 

Variables Category N %

Gender
Male 1,916 65.2

Female 1,023 34.8

Education
Under high school 

graduated 2,110 71.8

Above bachelor 829 28.2
Severity of 
disability 

Significant 771 26.2
Mild 2,168 73.8

Age

25∼29 212 7.2
30∼39 816 27.8
40∼49 947 32.2
50∼59 625 21.3
60∼64 339 11.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3.2 자기효능감 변화 양상
성인 장애인의 자기효능감 변화 양상을 설명하는 최적

의 모형을 탐색하기 위해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이
차곡선변화모형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이차곡선변화
모형은 신뢰로운 추정에 실패하여(non-positive defi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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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AIC BIC SABIC Entropy LMR LRT(p) BLRT(p)
Class proportions(%)

1 2 3 4 5 6
2 17395.200 17449.072 17420.476 .898 .0000 .0000 79.4 20.6 

3 16385.335 16457.165 16419.036 .867 .0000 .0000 69.7 6.4 24.0 

4 16035.704 16125.492 16077.831 .792 .0000 .0000 20.5 11.9 62.0 5.6 

5 15906.178 16013.922 15956.730 .777 .0037 .0000 60.5 9.4 3.7 8.9 17.5 

6 15833.123 15958.826 15892.101 .774 .1802 .0000 5.0 12.6 10.1 3.5 60.3 8.4 

Table 3. Fit indices for unconditional growth mixture models

Model  df CFI TLI RMSEA
(90% C.I.) SRMR

Mean

Intercept Linear
No growth 74.680*** 8 .987 .990 .053(.043-.065) .024 2.754***

Linear 11.809* 5 .999 .998 .022(.005-.038) .008 2.716*** .021***
* p<.05, ** p<.01, *** p<.001

Table 2. Information for model selection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을 비교하였다. Table 2에 
제시한 봐와 같이, 무변화모형보다는 선형변화모형이 자
기효능감 변화 패턴을 더 타당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성인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은 4년 동안 증가하
는 패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장혼합모형에 기초하여 잠재계층이 2개인 모형부터 
6개인 모형까지 비교를 통해 최적의 잠재계층 수를 탐색
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지수, 모형 비교 검증, 분류율 및 
분류의 질, 해석의 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3개 
잠재계층으로 분류하여 설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타당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개 잠재계층으로 분류된 모형의 
평균 사후확률은 .897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첫 번째 잠재계층은 2,047명(69.7%)이 포함되었으며, 
초깃값 3.001(p<.001), 선형변화율 .016(p<.001)이며, 
‘상수준 증가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잠재계층은 
188명(6.4%)이 포함되었으며, 초깃값 1.482(p<.001), 
선형변화율 -.003(p>.05)이며, ‘하수준 무변화형 집단’
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잠재계층은 704명(24.0%)이 
포함되었으며, 초깃값 2.258(p<.001), 선형변화율 .044 
(p<.001)이며, ‘중수준 증가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Latent 
classes

Estimate(S.E.)

Intercept Linear
1 3.001(.011)*** .016(.004)***
2 1.482(.051)*** -.003(.019)
3 2.258(.029)*** .044(.010)***

* p<.05, ** p<.01, *** p<.001

Table 4. Parameter estimates for latent classes

※ Class 1: a ‘high level-increasing group’, Class 2: a ‘low 
level-stable group’, Class 3: an ‘average level-increasing 
group’

Fig. 1. Profile plot of 3-class models

3.3 잠재계층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BCH 방법을 적용하여 확인된 3개 잠재계층에 따라 

성인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3개 잠재계층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

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잠재계층 1(상수
준 증가형 집단), 잠재계층 3(중수준 증가형 집단), 잠재
계층 2(하수준 무변화형 집단) 순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잠재계층에 따른 대인관계역량 변화 양상 
확인된 3개 잠재계층에 따라 대인관계역량의 변화 양

상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선형성장모형 
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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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Latent 
classes N M S.E.



(Significant pairwise
comparisons)

Life satisfaction

Class 1 2,047 3.579 .013
419.532***

(2<3<1)Class 2 188 2.832 .055

Class 3 704 3.087 .026
  ※ Class 1: a ‘high level-increasing group’, Class 2: a ‘low level-stable group’, Class 3: an ‘average level-increasing group’

* p<.05, ** p<.01, *** p<.001

Table 5. Comparisons (With the BCH Procedure) across the three-class profiles on life satisfaction 

Table 6에 제시한 것과 같이, 초깃값은 잠재계층1(상
수준 증가형 집단), 잠재계층3(중수준 증가형 집단), 잠재
계층2(하수준 무변화형 집단)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잠재계층 1과 3은 대인관계역량의 선형변화율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잠재계층 2는 대인관계역량
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잠재계층1은 매년 평
균적으로 .009 만큼 대인관계역량이 증가하며, 잠재계층
3은 매년 평균적으로 .015 만큼 대인관계역량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ameter
Estimate

Class 1 Class 2 Class 3

Intercept 2.986*** 1.746*** 2.460***

Linear .009* -.016 .015*

* p<.05, ** p<.01, *** p<.001

Table 6. Results of multiple group analysis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만 25세 이상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4년 동안의 자기효능감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자기효능
감 변화 양상과 삶의 만족도, 대인관계역량 간의 관련성
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4년 동안의 성인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은 향상되
는 패턴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선형으로 변화하는 궤적
에 기초했을 때 성인 장애인의 자기효능감 변화 양상은 
3개의 특징을 갖는 잠재계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잠재계층인 상수준 증가형 집단(2,047명, 69.7%)은 
4년 동안 계속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유지
하는 특징이 있으며, 4년 동안 증가하는 패턴이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 잠재계층인 하수준 무변화형 
집단(188명, 6.4%)은 4년 동안 계속해서 가장 낮은 수준

의 자기효능감을 유지하는 특징이 있으며, 4년 동안 변화
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  번째 잠재계층인 중수준 
증가형 집단(704명, 24.0%)은 4년 동안 계속해서 중간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유지하는 특징이 있으며, 4년 동안 
증가하는 패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잠재계층의 특징은, 첫째, 자기효
능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수준 증가형 집단과 중수준 
증가형 집단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다.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하수준 무변화형 집단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기효능감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낮은 성인 장애인의 경우 적절한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되
지 않을 경우에 자기효능감의 변화가 어렵다는 것을 시
사한다. 자기효능감이 건강 관련 삶의 질뿐 아니라[23] 
정신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24], 
자기효능감이 낮은 성인 장애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적
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4년 동안의 장애인의 자기효능감 변화 양상에 
기초한 3개 잠재계층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준 증가형 집단, 중수준 증가형 집
단, 하수준 무변화형 집단 순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
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 간 

접한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는 횡단 자료에 기초한 선
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6, 13-14]. 그리고 자기
효능감의 증가는 삶의 만족도 증가와 연합된다는 종단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25]. 이는 자기효능감이 삶
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10, 26].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역경에 직면해도 도
전적인 태도를 보이고 스트레스를 더 적게 받지만,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은 역경에 직면했을 때 역기능적 
사고와 행동이 유발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1-2, 4,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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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높은 자기효능감의 특성은 긍정적 삶의 경험
을 강화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더 생산적이
고, 안정적 심리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삶
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4년 동안의 성인 장애인의 자기효능감 변화 양
상에 기초한 잠재계층에 따라 4년 동안의 대인관계역량 
변화 패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준 증가
형 집단, 중수준 증가형 집단은 대인관계역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하수준 무변화형 집단은 대인관계역
량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대인관계역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17].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역
량을 친구를 얼마나 쉽게 사귀는지, 싸우지 않고 나의 의
견을 잘 말할 수 있는지, 화를 조절할 수 있는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확인했는데, 이
와 같은 특성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이 보이는 행
동 특성과 접한 관련성이 있다. 자기효능감은 환경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기
효능감은 인지, 동기, 정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침
으로써 행동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하며, 지각된 자기효
능감은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의 수준, 문제적 행동의 자
기조절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8].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두려워하지 않
고[20], 다양한 도전 상황을 관리하고, 장애를 극복하는 
특성이 있다[9]. 이와 같은 자기효능감의 특성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서는 성인 장애인의 자기효능감 변화 양상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었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머신 러닝과 같은 
기법을 활용하여 성인 장애인의 자기효능감 변화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는데, 후속 연구
에서는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같
은 특수적 자기효능감이 어떻게 변화하고, 장애 청소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는 경험적 연구가 진
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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